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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보와 동양의 유혹 
삐에르브뤼넬 
동양율 규정한다는 것. 특히 지리학척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률면. 시집 r동방의 詩 Les Orientales.l에서 벅토르 위 
고의 동양이 스페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탱보의 작 
품 속에 산재되어 있는 압시에 따르면， 그의 동양이란 r갑 
PromontoireJ의 일본뽕만 아니라때트로폴리탄 MétropolitainJ에 
나오는 다마스커스나 사마리아까지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율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양은 하나의 방향율 의미하는 것갈다. 말하자연. 앵보 
의 본질적인 극생 polar‘ ité 충의 하나는 바로 동양을 향하고 있다 .. 
동양은， 사실 19C 시인들과 일반척인 의식 속에서， 동양척인 신기 
루일 뿐이다. 동양학의 대가인 앙리 마스페로 Henri Maspéro는 이 점 
에 대해 1952년에 다융과 갑이 서슐한 바 있다. (이 시기는 초현실주 
의자들이 동양에 매료되었헌 시기다. ) 
각자의 기철에 따라， 어면 이는 영향받는 것올 두려워하고， 
다른 이는 그 영향옳 회구하는 이 동양은 대부분 -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지만 - 고럽객으로 션택되고， 매우 
다양한 사랍들에게까지 함부로 확산된 총교척이고 철학척인 
몇몇 원칙과 다소간 정확한 몇가지 판찰올 통해， 우리의 정 
신과는 반대되는 정신이라는， 갑미롭지만 잘못된 환상융 스 
스로 만톨어내는 완전히 셔양척인 상상력의 산물일 환이다’ 
(1) fLes C빼iers du mois .l nO 9-10. 1925.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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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환상이 아주 일찍부터 탱보의 상상 속에서 형성되는 것 
과 또한 그가 이 환상과 싸우는 것옳 보게 휠 것이다. 그러나 이 투 
쟁의 이미지는 우리가 도처에서 지척할 수 있는 몇몇 동양적인 이미 
지보다도 더 엄숙한 모습율 띄고 있었다. 랭보는 동양율 동경하는 것 
만으로는 만축하지 못했다. 그는 동양으로 갔다. 말하자연， 그는 동 
양의 유혹에 념어깐 것이다. 그러고 그것율 위해 그는. 20세 무렵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 詩률 포기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폼 
율 만혹시키기 위해서였율 것이며， 나는 이제 그 품의 특정율 밝혀보 
고자한다. 
나는 우선 하나의 연숙성을 세우고， 랭보가 결국은 동양에 사로잡 
혔다는 것윷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모든 션조가 동양， 특히 그의 
작품 속에 있기 때문이다. 
1875년 이후. 랭보는 베를렌이 ‘신벌밑창에 바람들어간 사내’ 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 랭보의 친구률은， 때로는 혹인왕의 모습 
으로 때로는 ‘위도 70도선 아래에서’ 흰곰과 술마시는 탐험가의 모습 
으로 그률 묘사한다. 첫번째 이미지만율 기억해두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메네릭 뀌 코아 Ménε1i k du Choa 왕옳 생각나게 하는데， 그가 
하라르 Harrar에 있올 때 아프리카인 랭보는 그률 상대로 무기 밀매 
률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나는 세명의 동방박사 가운데 흑인이었번 
한 사랍옳 또한 떠옳리게 되는데， 그것은 다옵의 성서적인 일화률 암 
시해주는 일이 랭보에게 한번 얼어 났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1873년 
『지욱에서 보낸 한 철 Une saison en enferJ 끝에서 두번째 시인 r아 
침 MatinJ에 나타난다. 
“똑같은 사막에서， 쭉갈은 밤에， 인생의 왕자률과 저 셰명의 
동방박사들， 마옵과 영혼과 청신은 동요하지 않는다. 언째 
우리는 떠날 것인가? 모래언덕 너머， 져 산맥 너머， 새로운 
노동의 탄생옳. 새로운 예지를， 폭군과 악마의 도주를， 미신 
의 최후률 환영하기 위해， 그러고 - 누구보다도 먼져 - 지상 
의 크리스마스를 찬송하기 위해!" 
이 굴운 매우 아륨다우며 또한 매우 신비롭다. 그러나 그것운 본질 
척으로 후청객이다. 이 동방박사들운 하나의 벌옳， 하나의 태어남율. 
성탄옳 기다리는 부단한 기다립 속에서도 모습올 드러내지 않는 사람 
률이다. 그래셔 동양용 강렬한 꽉릅의 용어이며 아마도 영원히 채워 
지지 않옳 용어이다. 
배경운 이미 통앙척인 .사막’이다. 랭보는 훨씬 튀에 그 사막에 가 
보게 된다. 탱보는 1880년 12월 13일 하라르에서 가족들에게 쓴 펀지 
에셔 다옵과 갑이 말했다 : “나는 20일간 말옳 타고 소말리 사막옳 
가로질러 이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곳옳 알고 있었다. 
4장 r나쁜 피 Mauvai s sangJ를 보면， “가자! 행진， 무거운 짐， 사막， 
핀태와 분노” 라고 기슐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의 랭보의 삶 
이 방랑 생활이었다는 것옳 사랍들이 너무나 잊고 있긴 하지만， 모호 
하고 심지어는 허망하기까지 한 희망에 의해 인도되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막 속애셔 랭보의 존재는 이루어진다. 
가족에게 보낸 1881년 7월 2일자 연지에서 “나는 내륙에셔 몰아왔 
다. 그곳에서 상당한 양의 마른 가축올 샀다. 나는 지금 약간 열이 
있다. 며칠내로 나는 유럽인들이 천혀 가보지 않운 지방으로 떠날 것 
이다”라고 효고 있다 r지육에서 보낸 한 철」의 내용도 이러한 이동 
생 mobi li tε 에셔 벗어나 있지 않다. 거기셔 ‘사막.은 .행진’에 결부 
되고， 수명션에는 ·언댁과 산액의 져 녀머’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 
양운 랭보에게 있어. 순수하게 동양척인 자신의 폰재 이천에 이미 내 
면객으로 체험왼 것이다. 
아마도 그것운 그에게 격세유견인 것갑다. 그가 자신의 피와 종축 
의 피를 뀌섞어 놓옳 때， 그는 자신의 션조， 십자군의 과거를 재발견 
한다. 
“나는 교회의 받딸인 프랑스의 역사를 기억한다. 명민이지만 
나도 생지 여행올 할 수 있었올 멘데. 내 머리 속에는 수아 
브지방의 명원애 톨린 킬률， 비잔티용의 경판. 솔립므의 생 
벅이 있다. 마리아의 송배， 십자가에 못박힌 자에 대한 연민 
이 내 내후의 수많은 세속척인 션정 仙훌롤 충에서 깨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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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나쁜 피」 
랭보의 어머나인 비탈리 뀌프 Vi talie Cui f의 오빠인 장-샤롤르 뀌 
프 Jean-Charles Cuif는 .아프리카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그 
는 1841 년 아프리카 주둔군에 참가했다가 1854년에 고향으로 률아와 
그해 12월 3일에 죽었다 (아르휘르 랭보는 10월 20일에 태어났다) . 
랭보는 그의 삼촌의 이야기률 률으며 유년기률 보냈울 것이고Ir착씩 
판화집 Il luminationsJ의 r어린시절 2 Enfance II J 의 묘사 숙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송장들에 대한 일련의 환기 숙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외삼촌에 대한 그 무엇인가률 회상하고 있다. 
장미나무 뀌에 있는 축은 소녀， 바로 그녀이다 살해된 젊 
은 어머니가 충계를 내려온다 사촌형의 사륜마차는 모래 
위에서 외친다 동생 (그는 인도에 있다! )은 석앙율 앞에 
두고 붉은 카네이션 북초지에 있다 정항 꽃이 피는 성벽 
숙에 곧게 매장된 노인률 - r어린시절 2J 
랭보는 그의 아버지인 프레데릭 Frédéric 앵보 선장에 대해 한번도 
말한 척이 없었다. 그는 1814년에 태어나 18세에 자원입대하여 1841 
년 4월 13일에 육군소위로서 알제리로 가는 배를 탔다. 그는 톨햄센 
Tl emcen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보영 소총부대’의 일원이 되었다 
가 1845년 7월에 아랍사무국에 배숙되 었고 1847년 6월에는 모로코국 
경 부근에 있는 세브두 Sebdou의 아랍사무소장이 되 었다대홍수 후 
에 Après le DélugeJ를 보면 알제리 천쟁에서 남은 것은 김이나는 냉 
커피이다. 프례데릭 탱보는 1850년 6월 26일에 프랑스로 몰아왔고， 
제 47보병 연대는 아르댄느 Ardennes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애. 1852 
년말 샤를르벌 Charleville에셔 비탈리 뷔프률 만났다. 프레데릭 주 
니어 Frεdéric junior와 아르튀르가 태어난 후 그는 동양으로 떠났 
다. 그는 1855년 5월에 크리때 Crimée 앵 재노비호를 타고가 셰바스 
토폴 Sεbas topo 1 지역에 쩡착했다. 랭보 부부는 1860년에 헤어졌다. 
( ... ) 슬프도다， 그는 마치 
길위에셔 헤어지는 수많은 하얀 천사률처럼， 
산 저녀머로 벌어진다. 그녀는 아추 차갑고 
우옳하게 셔었다. 달려간다! 그 남자가 떠난 후에! 
r기억 MémoireJ의 이 구철은 부모의 이혼옳 은밀하게 암시하고 있 
는 듯 보인다. 그러고 실제로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그가 정생률여 
주석율 달았던 코란에 대한 추억은 아르튀르의 기억 어두운 곳에 남 
아 있었다 r지육에서 보낸 한 철」의 r불가능 L’ impossibleJ이란 시 
에서는 ‘절충척인 예지가 탑건’ 코란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고 뒤 
에 우리는 랭보가 1883년 10월 7일 아셋트 출판사에 코란올 주문하는 
것율 볼 수 있다. 
또한 랭보의 어린시절의 톡서체험율 되찾아볼 수 있다. 그는 아버 
지의 출판되지 않은 작품률 (군 시절의 연지， 군사웅변소폰. 영서 兵
훌)율 접하지는 못했지만， 률라망슈 De l때anche의 rOt툴라스 L ’Atla 
sJ (1 864년)， 라싸 Rassat 학원 시철에 그가 모았던 수상작품률 중의 
하나인 메인 레이드 Mayne Reid의 『사막거주 L’ habitation du déser 
tJ. 그리고 로빈슨 시리즈 동은 볼 수 있었다. 거기서 만률어진 환상 
에서부터 r일곱살의 시인률 Les poètes de sept ansJ이라는 시가 자 
양율 얻게 된다 (1871 년 5월 26일).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사막에 대 
한 몽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쌀에， 그는 거대한 사막에서의 삶에 대한 소썰올 썼다. 
그곳에는 황훌한 자유와， 
산림과 태양률과. 장기흙과 대초원률이 빛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어린시절과 청년기의 도피의 몽상올 보다 
폭낼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힐 듯하다감각 SensationJ(1870년 3월) 
에서부터， 그 도피는 .여륨날의 푸른 져녁들’올 통한 태양이 비치는 
자연 속으로의 도피였다. 학창시철의 추억으로부터 킬러진 이련 몽상 
은 rCredo in unamJ (이 시는 r태양과 육체 Soleil et ChairJ 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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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1870년 3월， 드므니 Demeny 션집에 실리게 된다) 의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객이고 동양객인 고대로 향한다. 
나는 대지의 여신 시밸르 Cybèle 시대를 그리워하노라. 
거대하고 아륨다운 몹율 거대한 청동 수레에 싣고 
찬란한 도시들 우l훌 돌아다녔다고 일컬어지도다. 
그녀의 두 가숨은 무한한 생명의 
순수한 흐름올 광대합 속에 j츄어넣는다. 
이것은 사막에 대한 몽상이며 동시에 대홍수의 비옥함에 대한 몽상 
이기도 하다. (이 몽상은 r민주주의 않mocratieJ에 나오는 “상스럽고 
향락에 잠긴 고장 pays poivrés et détrempεs"이라는 구철에서 다시 
보인다) 
“그는 사랑스런 대초원옳 품꾸었다. 그 곳에는 빛나는 물결. 
좋은 항기와 황금 솜털이 
고요히 옴직이며 비상한다! 
(- .. ) 
그는 끊임없이 마옵에서 떠나지 않는 그의 소설옳 읽었다. 
황토잭의 무거운 하놀파 물에 잠긴 산림으로 가특찬， 
육쳐l의 꽃에서￥터 펼쳐진 항생의 슐에까지 가특한 
현기충， 흐륨， 돼주 그리고 연민 
r일곱살의 시인률」 
분명히 이 몽상 속에는 1871 년에 r잔느 마리의 손 Les Mains de 
Jeanne MarieJ이라는 쩨목이 불여진 시 r꼬뭔의 전사 CommunardJ에셔 
문제가 휠 “아시아에 대한 품”이 보인다. 그러나 이 꿈은. 천사의 손 
옳 잡는 품옳 연상시키는 아래의 섯구 속에서는 시대어l 뀌진 낡온 것 
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율여야 한다. 
“아! 어떤 품이 기지개 속에셔 
그들올 사로잡는가? 
아시아의 블라훈 꿈올， 
캠가바르 Ke때lavars와 시온 Sions의 용율 
이 새로운 용올 여기셔 페르시아의 도시 Kenghavars와 유대 시온의 
마융로 표상되고 있는 아시아는 잘 알지 못하고 있옵율 이해해야 한 
다. 사실 그 두 도시의 결합 또한 약간은 의심스러운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품은 이제 주의를 요하는 변화에 의해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이 변화는 파리 꼬뭔과 판계되는 것이다. 낼리 알려진 것과 
는 탈리. 탱보는 분명히 파리 꼬윈 시기에 파리에 가지 않았다. 그러 
나 그는 내면척으로 그것올 체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시척 변 
화와 일치률 이루며， 이 변화는 견자 voyant의 탄생올 낳는다. 
이제 매우 흥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 한연으로 꼬뭔의 몸옳 동양의 
꿈이 념어서게 된다(이것은 r잔느 마리의 손」에서 불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 루시 voyance의 상태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되찾게 할 것이 
다. 그래서 그 시기는 모순의 시기이다. 
파리 꼬뭔이 끝난 후. 탱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종교에 
반발하며， 동양의 신인 그리스도에게 반항한다저녁 기도 Oraison 
du soirJ에는 그에 대한 조용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삼나무 Cèdes와 히솜 hysopes의 신쳐렵 부드럽게. 
나는 잘색 하늘율 향해 매우 높게 매우 멀리 오줌옳 눈다. 
거대한 해바라기의 수궁옳 가지고 
(역주 : 생셔척 이미지로 삼나무는 장대한 것올 히솜온 작 
운 것옳 상징한다) 
r쟁의로운 인간 L’ Homme justeJ는 “갑람산의 율보”인 그리스도에게 
반항하여 쓰여졌올 것이다. 갚은 시기에 탱보는 反복융셔척인 산문옳 
쓰려 한 것 갑운데， 그것용 셰 핀 정도가 남아있고 r지육에서 보낸 
한 철」어1셔 계속 나타난다. 이 책 속에셔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온 확 
실해진다. 그것운 세혜에 대한 반갑， 륙히 r지육의 밤 Nui 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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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enferJ에서 그리스도률 희화화시킨 인물인 동양의 마술사의 동장올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과 동시에 랭보 
률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비견올 보게 된다. 
랭보는 현실세계에 대해 반항한다. 이것은 1871 년 5월 13일과 15일 
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자로서의 모험이다. 랭보는 이제 그가 
r언어의 연금술 Alchimie du verbeJ 숙에서 단순한 환각이 라 불렀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의 대상올 또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제멋대로 
대치하는 것율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단순한 환각에 익숙해져있다. 나는 아주 분명히 공장 
대신 회교사원올 본다. 
단순한 환각의 첫번째 예가 동양적이라는 것， 측 산업화된 서양율 
종교척인 동양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주몹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환각은 파국척인 과정율 이끌어내어 그것율 결 
국 종결짓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는 r착란 2 Dε1 ire II J 의 마지막 
노래에서 ‘계절’과 ‘城률’에게 분명히 작별율 고한다 Ir지욱에서 보 
낸 한 철』의 r작별 AdieuJ은 동양척인 마술사로서의 소명율 포기하는 
것과 일치한다. 
“나는! 스스로 마술사니 천사니 멜울 하고， 모든 도덕으로부 
터 자유로운. 나는 찾아야할 의무와 껴안기에는 너무나 거친 
현실률 지난 채 대지로 항한다. 농부여!" 
또 다시 그는 도피를 생각한다나는 유럽울 떠난다" (r나쁜 
피 J). “나는 도망간다 .. (r불가농J ). 이 점에 있어 가장 눈에 되는 부 
분은 r불가농」이라 이륨불여진 r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한 부분이 
다. 
어떤 도피인가? 그는 약간의 죠소를 지넌 채 과거의 도피를， 어린 
시껄의 도피를 생각한다. 1870년 가올. 벨기에를 가로질러 갔던 가출 
혹은 단순한 도피에의 환상이 그것이다. 그는 지육에서， 지상이라는 
이 지육으로부터 탈출하고 실었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불가 
능’이라는 걸 이해한다. 진청한 션민 흘民의 곁으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오로지 “거짓 선민 “심술꽃고 유쾌한 사람률 행보 
가 다른 곳에서 장자률이라 부르는 사람률 이 세계의 핀력자률만 
옳 발건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서양의 슴지”라고 부른 곳옳 
빠져나가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지혜의 고장”인 동양으로 가고자 했 
다. 이 점에 있어서 바로 지육의 이미지가 계숙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율 유의해야 한다 : 서양은 지옥의 강과 갑은 것이며， 동양과 부합 
하는 듯한 상첼리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빠져 나와야만 한 
다. 동양은 하나의 공간이며， 또한 하나의 시간대이다. 그것은 륙히 
역사의 시초에 위치하고 있다. (랭보는 “동양의 종말 1a fin de 
l' Orient"이 라는 말율 쓴다. ) 
동양으로의 도피라는 이 욕망은 일련의 해석올 불러일으키고 초챙 
자률과 나누는 일종의 연극에 대한 대화률 불러일으킨다. 성직자률은 
이렇게 말한다 :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에댄에 대해 
말하고 설어합니다. 동양인의 역사에서 당신옳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동양은 지상의 낙원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 낙원은 
영원히 잃어버린 낙원이다. 그것은 역사 이전에 있으며， 심지어 탈역 
사척이다. 그 것에 대한 대답은 신중한 동시에 조소하는 듯이 보인 
다. 신중하다는 것은 : “맞아요， 내가 품문 것은 애댄입니다”라는 것 
이고 조소척이라는 것은 내 폼에셔 원시부족의 이 순수함운 무엇 
을 의미합나까?" 라는 것이다. 이 순수합의 품은 품의 순수함에 비해 
불충분하다. 
철학자률. 탱보는 이미 그훌륭 서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철학의 엄 
주률 (빛. 형태， 운동동)에 대한 자신의 경멸율 이야기한 바 있다. 
철학자들도 서양애 머물러 있으면서 동양에 있율 수 있다는 것옳 납 
특하는데는 정신의 노력이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연서 그률 서양으 
로 률아오게 하려고 얘쓴다. 또 그들은 순환 이론옳 만를었는대， 그 
것에 따르면 주기척으로 동양과 서양으로 툴아가는 회귀가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탱보는 이련 철학척인 퀘연 속에서 서양척인 퀘변만옳 




이런 사실에서후터 훌발하여， 탱보의 동양이란 모든 교회와 모든 
철학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쟁의할 수 있옳 것이다. 그것에서부 
터불가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션천포고가 나 
오며， 모든 논중， 모든 증거에 대한 거후가 나온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거부， 과거 속으로 “태초의 모국 母뿜” 으로 되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최고의 척운 아마도 그의 내부에 있올 것이 
다. 연륙은 내면의 연묵이 되고， 나중에 발레리가 “갱신의 연륙”이라 
부르게 될 것이 그곳에서 융칙이고 있다. 이제 하나의 막간 (“두푼화 
리 이생 deux sous de raison. 이 문장운 모호하다. 그것옳 분명하 
게 보기위해서는 이성이 필수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생운 전형객으 
로 서양척이며. 니체가 말했던 “노망한 늙은 여자”이다. ), 하나의 막 
(청신의 폭갱. “영혼은 권위이다. 그는 내가 서양에 있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대로 끝맺기 위해서는 그를 침묵시켜야 힐 것이다 철학 
자들이 말올 하는 것은 이성율 통해서이다. ), 하나의 대단원 (정신의 
수면. 청신이 잠률연 잘 될게 없다. 그가 깨어난다면. 그는 회한만율 
준다. )이 구별된다불가능」은 일련의 가혹한 가셀로 완성되는데， 
그 가껄올 충첩시키는 것으로 실망올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그것온 
잃어버린 동양이 아니라 이미 획특된 동양이다. 거기서 모든 것운 다 
시 시작될 것이다. 
r지육얘서 보낸 한 철」 다융으로 r착색 판화집」옳 다루면셔， 우리 
의 현재의 지척인 상황에서. 앵보의 연대기 문쩨에 대해 완천히 만 
혹스러운 답옳 찾는 것이 불가농할 때， 내가 어땐 태도를 쩡하고 있 
는 듯이 보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몇 개의 연속생옳 나타내 
보이려 하는데， 그것률 충의 하나는， 내가 이련 말옳 쓸 수 있다면， 
‘단철의 연속생 la continuité de la rupture' 이 될 것이다. 
정령 Gεnie운 동양척인 신화 속의 인물이며 r천일야화」에 톡히 철 
표현되어 있다. 그련떼 쩡령 또한 탱보척인 인률이다. 그것운 이미 
1871년의 시 r자비로운 자매듭 Les Soeurs de charitéJ에셔 발건되는 
데， 그 시에셔 여인은. 혹옵올 항해 내뱉는， 지국히 보들레르쩍인 마 
지막 호소를 앞에 둔 옐정책인 정의의 함이나 초륙의 뮤즈쳐럽， 거부 
당한다. 사형수라고 부를 수 있옳 듯한 사람에 대한 최초의 암시는 
그를 통양척인 정령의 시션 아래 위치시킨다. 
눈이 불타오르는 그 젊옹이， 갈잭 피부， 
그리고， 이마는 구리로 엎인 채， 페르시아에서 
경배하는 달 아래， 이륨모룰 정령이 갖게 될 
발가벗겨지게 휠 스무살의 아톰다운 육체 
이런 동양객인 비유는 빼률렌이 탱보와 헤어진 후 랭보가 그에게 
행사했댄 매력옳 환기하며 쓴 아륨다운 시 rCrimen amoris J에서 다시 
발견될 것이다. 
비단과 금으로 된 궁천에서， 에크바탄느 Ecbatane 속에， 
아름다운 악마률， 젊운 사단들이 
회교용악소리에 따라 
일곱가지 최악옳 가진 오감율 무시한다. 
( ... ) 
이 모든 나쁜 천사들 증 가장 아륨다운 이는 
그의 re冠 아래에셔 열여섯살이 되었다. 
목걸이와 장식들 위에 필캉융 끼고， 
눈에는 불꽂과 옳융이 가특한 채， 품올 문다. 
이런 비유논 r착잭판화집」 충에셔 r이야기 ConteJ 라는 매우 신비한 
산문 속에셔 다시 나타난다. 그 제목꽉터가 r천일야화」나 월리업 빽 
포드 Wi 11 iam Beckford의 r바펙 VathekJ감운 동양의 이야기훌 참조 
했다는 것옳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필경 만록하고 있옳， 그러나 그 
의 내부에 철대애 대한 욕망옳 지니고 있는 동양의 왕자는 “진리훌， 
욕망과 본질척인 만측의 시간옳 보기톨 원했다.’· 그는 이 철대를 파 
괴 속에셔 찾는다 : 여인들. 풍물 형상의 사치품툴， 궁천폴， 군충.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왕자는 그에게 철대척인 사랑의 기회훌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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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옳 만난다. 이 철대는 동반 축옴으로써만 실현된다. 그러나 파괴 
의 악마에 의해 사로잡히는 것은 이번에는 시인 자신인 듯하다. “도 
덕”은 과거의 우화률 의문시한다 . 
그러나， 왕자는 그의 궁궐에서 보통 죽는 나이에 죽었도다. 
왕자는 청령이었도다. 정령은 왕자였도다. 
박식한 옵악은 우리 욕망올 그러워한다. 
그에게 확신율 주기 위해서는 좀더 박식한 음악가가 되어야하듯이， 
우리는 동양의 이야기가 붕괴되는 것율 보는 듯하다. 우리에게 주어 
진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는 오로지 극도의 나르시시즘에서 나온 것이 
다. 그것은 축옴 속에서까지 내가 내 자아와 만나는 것이다. 
일반격으로 g착잭판화집」의 맨 끝에 놓여져 있는 r정령 J이라는 산 
문율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북잡해진다. 우리는 r자비로운 자매들」 
이후 분명하게 일기 시작한 변화에 주북할 것이다 : 정령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다. 갱령 자신이 모든 시션의 대상 
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 사랑은새로운 사랑”이란 것이 폰재한다 
면， 그것은 정령이 발산하는 수많은 매혹 숙에 있다. 
그는 애정이며 현시이니( ... ) 
( ... ) 그는 애정이며 미래이며， 힘이고 사랑이어라( ... ) 
그는 사랑이어라 ( ... ) 
쩡령은 왕자가 폼꾸는 절대에 이르도록 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총량율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션으로 있는 힘옳 다해 따 
르고자 하는 아특히 멀어져가는 절대이다. 정령이 사랑옳 자국하는 
것운 바로 이 달아남 fui te 어1 의해서， 이 본질척인 이동생에 의해서 
이다. 
다양한 삶이 라는 동양객 인 테마로 r지육에서 보낸 한 철」애셔 r착 
색판화집」얘 이르기까지 또 다른 연속생올 세울 수 있다언어의 연 
금술」에서. 착한은 다양한 삶의 환각 위에서 절정어l 달한다 내 
생각으로는 몇개의 다른 삶률이 각각의 존재에서 기인하는 것같다 
융회에 대한 힌두교척인 믿융은 내가 지금 짧게 그 특정올 알아보고 
자 하는 세 편의 연작 산문시인 r삶 ViesJ에서 보다 분명히 그 성격 
율 드러낸다. 
r삶 1 Vies lJ은 인도를 그 배경으로 하여 전생에 대한 꿈옳 보여 
주고 있다 (사원·브라만·격언률 - 흑 브라만이 그 돗율 천해주어야 
하는 정천인 베다). 그 휘률 이어 품의 변화보다는 하나의 종말에 부 
합하는 단철과 큰 놀라용이 온다. 모든 것은， 뿐의 상태에서의 창조， 
마치 r퍼레이드 ParadeJ에서처럼無”의 창조와 함께， 연극 무대의 
생명의 감숙 흉速이라는 유일한 근원으로 귀결된다. 
r삶 2 Vies llJ에서 생명의 연금술의 결과는 그것의 한 상태에서 
파악된다 (“깨뭇한 하눌의 바람찬 률판에 서 있는 신사"). 이것은 바 
위인가? w지육에서 보낸 한 철』이 쓰여있는 상태인가? 이 두 경우， 
회의주의와 팡기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분명히 변화가 보인다. 
r삶 3 Vies Ill J 의 첫번째 문장은 유년기의 도피에 대한 환상옳 어 
렴풋하게 추억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공홍된 요소가 있다면， 그것 
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삶은 책에서 습득된 것이라는 사실 
이다. 그 쩔청은 동양척인 삶이다. 
온통 동양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져핵에셔， 나는 나의 거 
대한 작품을 완성했고 나의 유명한 피난쳐률 휘어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녀무나 빨리 사라져버린다. 단념이， 이 모든 
것이 씁모없다는 감정이 표현된다나는 실제로 무립 저면에 있으 
며， 일용식품은 아무 것도 없다 
r착잭판화집」의 곳곳에서 다른 동양척인 이미지를 발견힐 수 있옳 
것이다 왕가 Royau펴」의 “종려나무 청원도시 1 Villes I J에 
보이는 “품의 혜바논”과 “바그다드의 大홉’ 그러고 r때트로폴리탄 
MétroJX) litainJ의 사마리아나 다마스커스 둥이 그 예이다. 또한 r장 
면들 ScènesJ에는 연국애서 가농한 장면들이 모두 나타난 후 이련 말 
이 나온다 : “플루트와 북의 반주애 맞춰， 셔청척인 무대률은 현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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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클럽의 실롱들 흑운 고대 동양의 거실들 주위의 천장 아래 마련된 
구석 방으로 기율어진다 
이 모든 잔해는 보들레르가 미학객 잡동사니라고 부르는 것들에 포 
함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추가 너무 척어서 진정으로 동양척인 잡 
동사니률 이훌 수는 없올 것이다. 그런데 r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r작벌」옳 향해 나아갔듯이 r착색판화집」은 우리훌 r특매 SoldeJ로 
이끈다. 시척 창조 자쳐l가 그렇듯이， 고갈되지 않는 천체 속에서， 모 
든것운 팔려야 한다. 탱보도 .. 우리의 감각옳 드러내주는 유일한 기 
회”를 팔고자 했다. 이 표현은 r청령」의 “품꾸어진 일탈 dé얻gement 
rêvé"융 생각나게 한다. 이 표현운 랭보에게 있어 r착쩍판화집」의 동 
양옳 보다 청확히 쟁의해 률 것이다. 그것운 어떤 약속의 장소는 아 
니다 r동방의 시』 에서， 투르크에 맞서는 그리스률 연률고 있는 위 
고의 태도와는 아무 상판도 없다. 동양척인 어땐 하나의 사건에 정확 
히 들어맞는 압시를 들추어 낼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지의 총쳐1이며 
일시척인 계시의 총체이다. 랭보는 그 중 하나에 머물러 그것옳 탐험 
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r착색판화집」에. 심지어 r삶 l J에는 풍양운 
없다. 그러나 각각의 이미지들은 일탈의 품올 암시한다. 서양 밖으로 
의 일탈 ( r불가능생 J )， 무희(율姬)로부터의 일탈( r무회 l ’ alméeJ ). 
삶으로부터의 일탈 ( r이야기 J ). 유일한 삶으로부터의 일탈 ( r삶J ). 
그리고 1871년부터 탱보가 절망척으로 .‘타인”으로 대치시키고자 시도 
했던 “나 moi"로부터의 일탈. 
탱보의 삶에서 풍양의 시기는 일탈의 시기인 동시에 참여의 시기이 
다. 그는 마침내 셔앙의 존재애셔 벗어나 - 가정의 속박. 샤훌르벌의 
차가웠댄 겨율들， 공부， 군복무의 위협 상인인 동시에 탐험가라는 
활동척인 직업에 ￥l어든 것이다. 
동양으로 떠나려헌 시도가 실패로 률아가기도 했다 (1876년 4월에 
비엔나에 머물렀고 1877년 9월에는 알핵산드리아률 향해 잘못 훌발하 
기도 했다). 국동 - 나는 超 동양 ultra-orientale 이 라는 말옳 쓰고 
싶다 - 으로의 파견 원정도 있었다 (1 876년 5월에. 내댈란드 식민지 
군에 참가하여 바타비아 Batavia로 떠났다가 탈영한다). 마침내 이 
자유스러운 사내에게 일힐 기회가 주어진다 : 키프러스 (1878-1880 ) 
의 아멘 Aden. 바르데 Bardey 회사의 책임자가 된 그는 1880년 8월부 
터 때로는 아덴에서， 때로는 하라르의 지점에셔 일하게 된다. 
내가 여기서 랭보가 동양에서 했댄 행동 하나하나률 다시 되짚올 
수는 없다. 그러한 것은 에니드 스타르키 Enid Starkie. 마리오 마투 
께 Mario Matucci. 알랭 보레르 Alain Borer의 책율 참조할 수 있율 
것이다. 나는 단지， 대략 랭보가 육기 천 마지막 십년과 일치하는 랭 
보의 삶의 이 시기에 있어， 푸렷이 구멸되는 두 시기률 드러내 보이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고 동양에 대한 마지막 유혹이었고 마지막 꿈 
이었던 궁극척인 강박판념옳 찾아보고자 한다. 
랭보가 동양에서 살았던 시기를 물로 나누어 주는 중심척인 사건은 
1884년 초. 마제란 Mazeran. 비아네 Vianney. 바르데 Bardey 회사의 
파산이다. 이때까지 랭보는 이 수출입상의 고용인이었으며 그는 그 
생활에 대해 편지 숙에서 몇번 묘사하고 있다. 
1884년 이후. 그는 자신의 날개로 날아오르기률 뭉문다. 분명히 그 
는 1884년 6월 19일. 앞서 망한 회사 휘률 이어 바르데 형제가 다시 
세운 새로운 회사와 재계약올 맺긴 했지만， 그는 이제 회사에 갇혀 
모범척인 고용인으로 만축하고 있율 수 없었다. 그는 그 스스로 회사 
를 차리려고도 했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었댄 것갈다. 그는 인도나， 
북베트남 지방， 파나마로. 더 멀리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무기력감이 그훌 그 불모의 땅에 불들어 두었는지 알 수 없다. 그것 
은 탱보가 새로운 계획율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계획 때문에 그 
는 1885년 10월에 .. 그률 영원히 멍청하게 만률려고 한 구두쇠”인 바 
르데 형제의 회사와 관계를 끊는다. 이 새로운 계획은 다융과 갈은 
식으로 표현된다. 
수천 쟁의 유럽의 총이 내게 도착했다. 나는 대상옳 구성하 
여 이 물건옳 싣고 코아의 왕 메네리크에게로 갈 것이다. 
이쩌1 실째로는 우율하고 에피소드에 가까운 이야기인 대상 라#튀 
Labtut의 모험이 시작된다. 묘아의 충개인인 삐에르 라브휘 Pierre 
Labtut는 아버시니 Abyssinie에서 랭보와 계약올 맺고 그의 충고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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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올 코아의 왕인 메레니크 2세에게 안내하는 일율 맡겼다. 메레니 
크 2세는 그의 군주인 장 ￥l 티그레 Jean du Tiqré 황제와 천쟁 중에 
있었다. 그러나 라브휘의 대상은 필요한 허가증이 없었기 때문에 몸 
작없이 타주라 Tadjoura 바닷가에 남는다. 겨우 떠나게 되었율 때，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배반과 실패의 연숙이었다. 라브휘의 죽음， 메 
레니크의 계략， 채권자들， 그리고 대상의 사업 청산을 진짜 파국으로 
만드는 여러 일들이， 랭보가 1891 년 결정적인 출발올 하기 전날 밤까 
지 그률 괴롭혔다. 
그러나 대상 라브휘의 모험은 랭보에게 무엇인가륨 발견하게 했다. 
코아에서 아댄으로 둘아오는 길에. 그는 갈 때 지나갔던 당칼리의 나 
쁜 길 대신， 하라르률 거쳐 왔다. 그는 그 길이 진정한 상업로이며 
미 래의 무역로가 될 거 라고 생각했다. 아텐-하라르-코아률 잇는 축이 
그려졌으며 그것은 세자르 티앙 César Tian-랭보-알프레드 일그 
AI fred IIg의 삼각 구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물론 티앙이 그쭉의 
유일한 상대자는 아니었다. 제이라에는 소티로 Sotiro도 있었고 바르 
데와도 몇번의 거래가 있었다). 랭보는 그 자신율 위해 약간의 자유 
률 확보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올 자신옳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로 
쓰고싶다. 
수입된 상품들옳 (무기. 옷감. 냄비. 실 대신에) 교환하면서 - 메 
레니크가 짐짓 거절하는 척 했지만 - 귀중한 일차 원료를 얻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랭보가 서루르게 잘못 생각하고 있 
었다) . 그 이션에 r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저주받은 자는 “난 금율 
가질거야라고 발했었다. 그러나 1890년이라면 랭보는 오히려 “난 
상아를 가질거야”라고 말했올 것이다. 이제 그가 주몹 fixation 하는 
것이 상아이기 때문이다. 이 품은 그에게 있어 비교척 오래된 것이 
다. 이 품은 1881 년 5월 4일 가족에게 보낸 연지에서도 나타난다. 
커피수확은 6개월 후애 이후어질 것이다. 나는 곧 미지의 지 
방으로 거래하기 이 마올 하라르를 떠날 게획이다. 며월 노 
쩡의 거리애 큰 호수가 있는데. 그곳은 상아의 땅이다. 나는 
그곳에서 생공하려 하지만 그 고장은 냉혹힐 것이다. 
말 한마리률 사서 떠나려 한다. 
견자의 펀지에서 “미지의 것에 이르다”는 표현이 “미지의 지방으로 
거래하기”로 되었다. 미지의 것. 그것은 랭보률 사로잡고있는 상아이 
다. 어휘의 빈도수률 보면 1887년부터 그의 면지에서 이 상아라는 단 
어가 매우 자주 나타남울 알 수 있다. 
마르세이유의 병원에서 그는 영상에 누워서도 이 품옳 계속 쫓는 
다. 랭보의 간호률 위해 거기 와 있먼 이자벨 랭보는 1891 년 10월 28 
일， 어머니에게 보낸 면지에서 하라르에서 아댄에 이르는 대상율 조 
직하는 랭보의 이상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축기 전날 밤인 
1891 년 11월 9일， 이자벨은 랭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척옵으로써 완 
성되지 못한 기이한 면지률 썼는데， 나는 거기셔 랭보가 느견 동양에 
의 유혹에 관한 마지막 표현율 불 수 있다. 
1개 : 상아 한개 환 
l개 : 상아 두개 
1개 : 상아 네개 
l개 : 상아 두개 
션생넘. 
귀하의 대금 지불 구화에 나의 몫이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 
은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갈 것입니다. 오늄 이 우연율 변 
경시켜주기 바랍니다. 어떤 우연인지 이름조차 알 수 없지 
만. 어했든 아피날 우연이라면 좋습니다. 이와 갑은 우연운 
도처에 있지만， 나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불썽한 인간으로 
어느 것 한 가지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길가의 개라 
도 당신애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피날에서 수에즈 운하 
까지 운입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져는 몹올 천혀 잘 용칙이 
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수에즈에 있고 싶습니다. 몇시 
에 배로 옮겨가는 것이 좋옳지 말씁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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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는 것이 새로운 대상 없商이라면， 새로운 판매룰 위해서든 
아니면 새로운 매입의 결과이든， 그것은 순수한 상아률 파는 대상일 
것이다. 또 그것이 새로운 청산이라 해도 재고품은 오직 상아만이 있 
는 것이다. 상아의 품은 여기서 철청올 이룬다. 
우리는 이제 랭보가， 해상 항로률 통해 동양으로 가는 길올 다시 
휘하기를 원한 채， 마비되어 죽어가는 것올 보게 된다. 아피날은 지 
도상 어디에서도 벌견될 수 없다. 이자벨이 잘못 알아률었올 수도 
있고 잘못 옮겨 척었융 수도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단어는 “종말 
fin'’올 답고 있으며， 랭보에게 있어 동양율 향한 마지막 여행은 바로 
이 종말율 향한 여행이었다. 
랭보의 숭배자였먼 시인 폴 블로텔은 “육망의 인간의 조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률로텔에게 있어서 r교환 L ’ Echange~의 루이 랜느 Louis 
Laine , r비단신 Le Soulier satin~의 로드리그 Rodrique , 또는 크리 
스토프 콜롬브 Christophe Colombe가 지항한 방향은 서방 西方이었 
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로드러그는 모다고르 
Modagor 앞으로， 또 일본으로 간다. 왜 동양은 그 욕망의 인간의 조 
국이 될 수 없었율까? 랭보는 분명히 그런 부휴의 사람이었다. 축옳 
때까지 동양에 대한 욕망온 랭보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중으로 남아 
있었다. 동양은 그에게 본질척인 목마륨옳 가져다 주었다. 
〈손정훈 역〉 
